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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탄천 수질 '좋음'… 3 년 연속 평균 '1급수'  수준 유지 

등록 2026.05.15 09:55:23

[성남=뉴시스] 경기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탄천. (사진=성남시 제공) 2026.05.15. photo@newsis.com

[성남=뉴시스] 신정훈 기자 = 경기 성남시를 관통하는 탄천의 수질이 3년 연속 평균 1급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성남시는 탄천 오리보와 구미교, 돌마교, 수내교, 방아교 등 10개 지점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(BOD)을 매달 측정한 결과 최근

3년간 모두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상 '좋음' 등급인 1급수 수준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.

연도별 평균 BOD는 ▲2023년 1.65㎎/ℓ ▲2024년 1.58㎎/ℓ ▲지난해 1.59㎎/ℓ로 집계됐다.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상 1급수

는 BOD 2㎎/ℓ 이하를 의미한다.

시는 탄천과 지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과 부유물 수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수질 개선 효과로 이어

진 것으로 분석했다.

최근 3년간 준설한 퇴적물은 총 7만8937㎥, 수거한 부유물은 9만660ℓ에 달한다.

시는 탄천 내 15개 교량 보수·보강 공사가 진행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성토 작

업과 함께 배수 통관을 설치했다. 또 하천 주변 사업장 37곳에 대한 수시 점검도 병행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했다.



탄천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원해 성남시 구간 15.7㎞를 거쳐 서울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연장 35.6㎞ 규모의 준용하천

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gs5654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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